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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편익증진을위해운전면허상호인정을확대해야

- 현재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는 총 130개국

 - 선진국, 특히 미국 미체결州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서들러야

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(경기도 포천․연천)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

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, 현재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는 총 130개국이며,

이 중 미국(14개주)을 비롯한 13개국은 상호인정 협정이나 약정을 통해 체결한 국가

이고, 117개국은 해당국 법률 등에 따라 우리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인 것으

로 나타났다.

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의 경우,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자에게 운전면허시

험을 면제하고 현지국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. 운전면허취득이 까다로운 

선진국이나 우리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재외

국민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.

특히 재외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미지역의 경우, 캐나다는 1998년부터 시작해 

2011년에는 10개주 모두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채결했다. 하지만 미국은 2010

년 메릴랜드주를 시작으로 현재 14개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고, 36

개주와 1개 자치구는 약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며, 약정 체결률은 27%에 

불과하다.

이에 김영우 의원은 “외국에서의 운전면허증은 외국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서, 운전

면허 상호인정 불인정시 해당국 운전면허시험(필기시험과 실기시험)을 모두 합격해

야 하므로 조기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”며, “재외국민들의 안정적인 조기정

착 지원과 편익 증진을 위해 캘리포니아주, 뉴욕주, 뉴저지주 등 재외국민이 많이 

거주하는 미국州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서둘러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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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국 주 명

상호 인정

(14개주)

메릴랜드, 버지니아, 워싱턴, 매사추세츠, 텍사스, 플로리다, 오레

곤, 미시간, 아이다호, 앨라배마, 웨스트버지니아, 아이오와, 콜로라

도, 조지아

상호 불인정

(36개주 및 

1개 자치구)

뉴욕, 뉴저지, 코넷티컷, 펜실베니아, 델라웨어, 뉴햄프셔, 로드아일랜

드, 메인, 버몬트, 테네시, 노스캐롤라이나, 사우스캐롤라이나, 일리노

이, 인디아나, 미네소타, 미조리, 켄터키, 켄사스, 오하이오, 네브라스

카, 노스다코다, 사우스다코다, 위스콘신, 오클라호마, 루이지애나, 알

칸사, 미시시피, 캘리포니아, 유타주, 아이오밍 ,애리조나, 뉴멕시코,

네바다, 몬태나, 알래스카 , 하와이, 워싱턴 D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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